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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소비 Big5 “협력 강화해야”
한국도 중국․일본․미국․인디아 대열에 … 이용효율 증진대책 필요

한국을 포함한 에너지 다소비 5개국은 12월1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각료급 원탁회의를 열어 세계 석유시장 안

정화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 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.

한국과 중국, 미국, 일본, 인디아 등 5개국은 공동선언문에서 현재의 전 세계적인 고유가 원인을 에너지 수

요 급증, 잉여 생산능력 부족, 불충분한 투자 등으로 분석하고 고유가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

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.

공동성언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확대, 소비국의 강력한 에너지 이용효율 증진,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

발ㆍ보급 등 에너지 다변화 정책의 수립․추진, 전략 석유비축을 통한 비상대응 협력, 국제사회의 유가 안정화 

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강조했다.

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과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

에너지 소비국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▲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협력 ▲에너지 이용효율 증진을 위한 공동

노력 확대 ▲자원개발을 위한 협력 ▲환경분야 협력 등 4대 협력분야를 제시했다.

정세균 장관은 <에너지믹스의 다변화와 에너지 대안> 세션을 주재하고 석유가 점차 고갈돼가는 상황에서 

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새로운 재생 에너지, 

청정 석탄기술, 비 재래석유, 원자력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.

중국의 요청으로 열린 회의에는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48%를 차지하는 5개국, 특히 최근 에너지 소비비중

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인디아가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소비국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의미

가 있다.

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심의 대표적 협력채널인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중국, 인디아 등 주요 

비회원국과의 공조 없이는 비상시 대응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협력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

중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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